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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사람이 누
리는 복을 열복과 청복으로 나눴다. 열
복은 글자대로 화끈한 복이다. 지위가
높거나 재물이 많아 부귀를 누리니 모
두 가 허리를 굽히며 그 눈빛에 목사이
령目使耳令으로 움직이는 게 열복이다.
청복은 욕심 없이 맑고 소박하게 세상
을 사는 즐거움이다. 가진 게 넉넉지 않
아도 족할 줄 아니 부족함으로 몸닳지
않는다. 조선 중기의 귀봉龜峰 송익필宋
翼弼은‘족부족足不足’이라 제하여“군
자는 어찌하여 늘 스스로 만족하고, 소
인은 어이하여 언제나 부족한가. 부족해
도 만족하면 늘 남음이 있고, 유족해도
부족타 하면 언제나 부족하네”로 시작
하는 장시長詩로, 구절마다‘족足’자 운
韻을 달아 청복을 누리는 삶을 노래하
였다.
다산은 여러 글에서 되풀이해“세상

에 열복을 얻는 자는 많지만 청복을 누
리는 자 몇이 되지 않으니 하늘이 참으
로 청복을 아끼는 것을 알겠다”하였다.
그러나 세인은 여전히 청복은 거들떠보
지 않고 열복만 누리겠다 아우성이다.
열복은 중간의 좌절이 많고 흔히 끝이
안좋으며, 요행으로 그것으로 종명終命
해도 그게 자식의 대로 이어지기는 또
한 쉽지 않다.
인간은 다 물욕을 타고나지만 한국인

은 너무 물질중심적이라는 개탄이 있다.
한국 사회의 물신숭배에 관해 여러 학
자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이라 진
단한다. 사회학자 정수복은‘한국인의
문화적 문법’에서 우리의 물질주의 근
저에 무교巫敎가 깔려 있다 하였다. 한

국의 무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
의 해탈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가 없다.
현실에서 액을 풀고 복을 누리는 것을
지상의 가치로 삼다 보니‘인간의 관능
적 욕구와 물질적 욕망을 있는 그대로
인정한다’는 것이다. 무교의 굿판 신명
이 이른바‘다이내믹 코리아’를 만드는
원동력이라고도 한다. 한국학자 최준식
은“미지근한 것보다 화끈한 것을 좋아
하는 한국인의 잠재적 성향은 그 영원
한 종교 무교에서 비롯된 것인가 싶다”
했다. 
산업화 시대의 한국인은‘잘살아보

세’를 구호로 신바람나게 일해‘한강의
기적’을 이뤘다. 그러나 우리의‘빨리빨
리’근성은 목전에서 승부를 봐야 직성
이 풀리는 무교적 현세주의에서 왔다는
설도 있다. 2002년 월드컵의‘붉은 악
마’열풍을‘거리의 굿판’이라 했는데,
우리 정치판의 행태가 늘 굿판 처럼 벌
어진다. 청문회라는것을 거쳐 임명되기
위해 한마당‘푸닥거리’를 통과의례로
치러야 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‘삵
괭이’앞의 먹이 꼴로 진땀을 흘린다.
이를 연출하는 정치인들이 뒷구멍으로
는 점집을 찾지 않음이 없을만큼 가히
무속을 신앙하기에 이른다고도 한다. 
이러한 세태는 무속 종교와 열복 추

구의 사상이 창궐하는 데서 기인하는
것이리라. 이를 고치는 데는 정의의 힘
이 필요하다. 플라톤은정의가‘각기 자
기 할 일을 하고 남을 방해하거나 간섭
하지 않는 것’이라 하였다. 청복이 또한
이러한 정의의 실현에서 비롯되지 않겠
는가. ——權琪奉 편집고문

열복熱福과청복淸福

▲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설립기념 학술대회가 2 0 1 0년 1 2월 1 0일
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열리고 있다<관련기사 4면>

▲경북 봉화의 마지막 사림처사 동애 권헌조옹이 2 0 1 0년 1 2월 1 3일 8 1세로
별세하였다<관련기사 8면>

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종보사 홈페이지 w w w . a n d o n g k w o n . o r . k r에 접속하여 족보(대동보)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,

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.

●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

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
2 0 1 0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

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. a n d o n g k w o n . o r .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
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
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, 여기서‘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’를 다시 한번
클릭합니다.
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…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
면이 열리고,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.
③ 다시‘대동보 열람하기’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‘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’을
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
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

합니다.
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‘책갈피’이용법도나와 있습니
다. ‘대동보보기’화면에서‘한글판대동보 정본’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
여실히 볼 수 있으며‘책갈피’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, 견상見上(위
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)과 견하見下(아래로 내려가 보기)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
할아버님까지, 뒤쪽으로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
습니다.
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. 한글판안동권씨
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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